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사창동 성당 김병철 가브리엘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시복시성기원 순례를 마치며 어떻게 하면 
신부님을 닮을 수 있을까 걸으면서 묵상한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최양업신부님 탄생지를 첫 번째로 찾아가서 떠남에 대해 묵상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이 떠날 때를 생각하며 익숙한 삶의 자리를 비우고 신부님을 찾아 나섰다. 무조
건 믿는 믿음만이 순례의 출발임을 깨달았다.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나라 이게 이번 
순례의 화두였다.

두 번째, 신시도를 순례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믿고 최양업 신부님을 깊이 
묵상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
구 때문일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나는 알았다. 세 번째, 멍에목 성지를 순례하면서 서간에서 만난 양반 조씨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한 분임을 깨달았다. 없어질 세상 것은 모
두 비우고 그 빈 곳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로 다짐하며 기도하였다. 

네 번째, 제천 배론성지를 가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오롯이 봉헌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가를 묵상했다. 황사영 알렉시오를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권력, 영
광, 성공 등은 가져갈 수 없음을 말이다. 최소한의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겨 하느님의 시선으로 사는 게 진리임을 깨달았다.  

다섯 번째, 봉암공소에서는 김 사도 요한에 관한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를 읽으며 하
느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선택은 곧 은총
임을 알게 되었다.

여섯 번째, 배티성지에서는 무명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쉼 없이 바쳐드려야 한다
는 것을 느꼈다. 더불어 나무 십자가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였다. 이는 최
신부님의 십자가 영성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순례의 큰 기쁨이었다.

일곱 번째, 남방제성지에서는 조윤호 요셉 성인을 통해 신앙의 유산에 대해 묵상했
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앙은 유산된다는 것을 부자 성인은 가르쳐 주었다. 

여덟 번째, 도앙골에서는 복음은 박해를 통해서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



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복음말씀을 온전히 체험하며 예수님이 보
여주신 사랑의 길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홉 번째, 진목정성지에서는 육신의 죽음은 옮겨 다닐지라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
며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산상
수훈 말씀을 집대성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열 번째, 살티공소 순례는 하느님을 위해 동정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아가타를 통해
서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었다. 동정의 삶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커다란 
은총의 삶이다.

열한 번째, 장대순교지에서는 군사훈련장이 교우들의 사형장이 된 사실에서 박해시
대의 비극을 만나게 하였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느님을 찬미한 순
교자들을 십자가 영성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 당시 살았다면 어찌하였을까? 
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며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열세 번째, 오륜대 성지에서 복자 이정식 요한의 순교를 통해 주님을 믿는 신앙에는 
나이가 없으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깨우치게 해주
었다.  

 열네 번째, 수리산성지에서는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성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두려워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덥히면 불가능이 없음을 만나게 하였다. 
그 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이끌어 주었다.  

열다섯 번째, 좌포도청터는 당시의 흔적은 없지만 죽음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하느님
의 현존을 드러낸 순교자들의 강한 믿음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었다. 두려워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믿으신 분들로
서 오늘을 사는 성당 문턱 신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열두 번째, 당고개 성지 전시관에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복례 마리아 성
가정화를 보면서 당시로 돌아가 성가정의 은총을 만나게 해주었다. 하느님을 향한 굳
건한 믿음이 조선의 아브라함을 만들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을 보았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 사목 순방지를 순례하며 영성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 더
불어 순례를 마치고 성지가 내어준 영성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 다시 읽고 묵상
하며 순교 여정을 이어갔다. 성지순례는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가슴속으로 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결국 성지순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땅 위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준다.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심



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만나는 영성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
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고 나의 시선을 언제나 그분에게 두고 살라는 가르침을 만나
는 자리이다. 만나는 성지마다 신앙의 돋보기를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성지순례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동안 늘 순례의 여정으로 살라
고 한다. 세속에 빠질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순교자들을 묵상하며 ‘저는 죄인입니다’라
는 회계를 통해 즉시 하느님께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열매는 한계 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 가르침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